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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사서들의 애사심이 도서관의 조직구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학도서관 39곳, 공공도서관 2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총 126개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의 집권화 요소는 

애사심의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요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구조의 

소통 요소는 애사심의 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권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서관 관종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서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조직구조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루지 않은 조직 분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librarians' loyalty is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ibraries. For this purpose, 39 university libraries and 21 public libraries in Seoul were surveyed, 

and 12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ization factor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ignificantly affects 

the belongingness, responsibility, and devotion factors of loyalty. Second, the communication 

factor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ignificantly affects the belongingness factor of loyalty, and 

it has a more substantial effect than centraliza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library 

type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on librarians’ loyalty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organizational structural measures 

to increase librarians’ loyalty,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study on an organizational 

field that has not been covered in depth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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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많은 사람들이 현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

으로 찾아가는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

와 함께 직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업

무만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업무 또는 회사 내

의 다른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는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

이라는 용어가 나타났다(Ford, Newman, & 

Ford, 2023). 이는 성과주의 인사관리 확대와 

신세대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변화(백승규, 이영

면, 201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 

시장 불안정(Ford, Newman, & Ford, 2023) 

등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나타났

으며,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금 수준과 낮은 사회적 지위 또한 이

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Ineson, Benke, & 

László, 2013).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애사심(loyalty)이 조

직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

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애사심은 조직의 지속적 발전과 생존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자(Guillon & Cezanne, 2014),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Sweetman, 2001). 

특히, 서비스업에서 애사심이 높은 직원은 높

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에 

기여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애사심은 직원들의 태도

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밝혀져 왔다

(Heskett et al., 2008).

현재까지 애사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부마

케팅 분야에서 병원과 기업체와 같은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백재성, 2020; 오장균, 

2012; 유의재, 2023; 이성호, 이용철, 정용모, 

2010). 문헌정보학계에서 애사심에 대한 연구

는 찾기 어려우며 이와 비슷한 조직몰입,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서령, 박

성재, 2016; 박자현, 김기영, 2014). 조직몰입

과 애사심은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관점이 다르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인 성

과 향상 및 개인 목표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

지만(이은철, 심효정, 2006), 애사심은 조직과 조

직구성원과의 상호 관계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llen & Grisaffe, 

2001; Finnie & Randall, 2002). 애사심은 조

직과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고,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Elegido, 2013)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사서들의 애사심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조직

구조와 애사심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도서관 

관종에 따른 사서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조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사서들

의 애사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질문 2. 도서관 관종은 도서관의 조

직구조가 사서들의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

에 조절효과가 있는가?

연구 질문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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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먼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서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 

도구의 타당성 및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직구조와 애사심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후,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

치는 영향을 도서관 관종이 조절하는지 조절회

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애사심(Loyalty)

애사심의 학문적 기초는 Josiah(1908)의 저

서 ‘The Philosophy of Loyalty’에서 처음 다

뤄졌다. 그에 따르면 애사심은 ‘조직을 위해 육

체적, 정신적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Reichheld(1996)는 그의 

저서인 ‘The Loyalty Effect’에서 직원들의 애

사심을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조

직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정의하였으며

(Finnie & Randall, 2002), 최근에는 유형과 무

형, 개인적 차원 및 대인관계 차원과 같은 다양

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잡한 개념(Ineson, 

Benke, & László, 2013)으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심리적으

로 일치시키기 위해 나타내는 행동과 조직에 정

신적, 시간적, 육체적으로 희생하고 몰두하는 정

도(유의재, 2023), 혹은 직원들이 회사의 발전

과 확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

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해서 일할 의

향으로 정의하였다(이덕로, 김한제, 2005). 국

외에서는 애착, 동일시, 헌신과 같은 심리적 태

도와 직원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구체화하는 

행동을 혼합하여, 장기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조직에 머무르는 것(Colle, 2006), 다른 일자리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그러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신뢰 관계(Dutot, 2004)로 정의하였다. 국

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애사심을 정의해본

다면 애사심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일치 및 조

직과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태도와 행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애사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

서는 주로 내부마케팅 분야에서 병원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내부마

케팅의 구성요소와 조직유효성 및 조직 만족의 

변수로써 애사심을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하

였다(정기한 외, 2011).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및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마케팅의 구성요소(근무

환경, 휴가제도, 의사결정 참여, 교육훈련)가 조

직유효성의 변수인 애사심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미치며, 직종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성호, 이

용철, 정용모, 2010). 또한, 단체급식의 질과 애

사심의 관계에서 급식 만족도가 애사심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유

의재, 2023).

국외에서는 기업, 병원, 서비스업체, 비영리 

조직 등을 대상으로 애사심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주로 조직적 차원에서 직원의 애

사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이러

한 방법은 직무, 동료, 감독자, 조직 요소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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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Ford, Newman, 

& Ford, 2023), 금전적 혜택보다 사람 간의 

관계가 직원의 애사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금전적 차원에서 직원들의 애사심을 증진하

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Ineson, 

Benke, & László, 2013).

문헌정보학계에서 애사심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에서 Allen과 Meyer(1990)의 이론을 바탕으

로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을 측

정하기 위한 하위 요소로 애사심을 설정하거나, 

소속감과 같은 애사심의 하위요소들을 측정하

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서령, 박성재, 2016; 

박자현, 2016; 심효정, 2006). 그러나 조직과 

직원 간 관계의 본질 및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

해를 위해 조직몰입과 구분된 독립적인 애사심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Coughlan, 2005).

애사심은 조직과 조직구성원과의 상호 관계

에 중점을 두고, 태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동일시와 애착을 기반으로 가지는 소속감(Colle, 

2006), 행동적 관점에서 직원과 조직 간의 관계

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책임감, 헌신도로 정의

할 수 있다(Dutot, 2004). 즉, 애사심은 조직과 

조직구성원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조직구성원

의 심리상태를 기반으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이다(Guillon & Cezanne, 2014). 따라서 애사

심은 조직과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개

선하고,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서관 사서들의 심리 상

태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데 깊이 있는 통찰

력을 제공하며,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

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Elegido, 2013).

반면에 조직몰입은 인적자원관리(HRM) 차원

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의 구성 요소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van Rossenberg, 

Cross, & Swart, 2022). 즉, 조직몰입은 조직

의 성과와 인적 자원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요인으로 개인이 조직

에 몰입하는 동기, 그 몰입이 어떻게 조직의 성

과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고 이

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Yan et al., 2019).

따라서, 조직몰입과 구분된 도서관 사서의 

애사심에 대한 연구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관

계와 조직의 성과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도

서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효과적인 도서관 조직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2 조직구조

조직이란 특정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

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는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권한 및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식화된 개인과 집단의 구

성이다(진태훈, 허문구, 2022). 즉, 조직구조는 

조직의 운영 방식 및 기준을 설정하고, 조직구성

원 간의 업무 분담 및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한다(Ahmetoglu et al., 2020). 조직

구조의 요소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

으로 복잡화(complexity), 공식화(formalization), 

집권화(centralization)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주영종, 2010; Pugh et al.,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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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화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내 다양한 직책 및 과업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

는데, 크게 수평적, 수직적 분화로 구분할 수 있

다(이경은, 전영한, 2020; Hall, 1991). 수평적 

분화는 직무 기반의 전문화 및 세분화 등 횡적

인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수직적 분화는 조직 

직급, 계층 수 등 조직의 계층적 분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도서관의 조직구조에서 복잡화

는 모기관의 종류와 설립년도, 이용자 수, 위치

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도서관 면적, 직원 수, 

소장 자료, 예산과 같은 규모 및 기술 등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다(김명옥, 1998).

공식화는 규칙 및 절차, 지침의 문서화, 직무 

설명서, 성과의 기록, 신입 사원 교육 프로그램

의 유무 등 조직 내에서 직무가 얼마나 표준화되

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Oldham & Hackman, 

1981; Pugh et al., 1968). 공식화는 조직 구성

원들이 수행하는 행동을 표준화함으로써 내부 

구성원의 행동 예측이 가능하여 조직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무 표준화

를 통해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방

지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료제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최윤희, 김

기영, 2014).

집권화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 및 평가에 대

한 권한, 권력 유형 배분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

정 권한이 조직 내에서 어느 위치에 집중이 되

어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Hage & Aiken, 1967).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의 위치가 조직 상층

부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집권화라고 설명하며 

하층부에 집중될수록 분권화라고 설명한다. 따

라서, 집권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호

섭, 2001).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조의 특성으

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였다. 조직커뮤

니케이션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비언어 등의 소통을 통하여 정신적 경험 

및 정보와 의견 등을 공유 및 상호작용하는 과정

으로(유경화, 2023),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

보와 지식이 얼마나 공유되는지, 즉, 정보 공유 

및 제공 행위 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김태

룡, 2016; Konczak, Stelly, & Trusty, 2000).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의 헌신과 신뢰,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효숙, 2007; 

John, 1997).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경로, 

방향, 매체, 전달 수단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공식성과 방향성 두 가

지 차원으로 분류한다(박지철, 2013). 본 연구

에서는 구성원 간의 공식적 관계 및 절차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 공식적 커뮤니

케이션에 초점을 두었다(황상재, 2006; Farace, 

Monge, & Russell, 1977).

문헌정보학계에서 조직구조에 대한 선행 연

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대학도서관 조직구

조의 상황변수와 기본변수(복잡화, 공식화, 집

권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

나(김명옥, 1998), 도서관 성과증진을 위한 마

케팅전략 연구에서 공식화, 집권화가 시장 세

분화 전략과 조직 간 협업 전략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김희섭, 박용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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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도서관의 근로학생 운영 방식이 도

서관 이용자의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는 연구에서 공식화된 조직구조가 이

용자의 정서적 몰입과 행동적 충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최윤희, 김

기영, 2014). 국외에서는, 주요 대학 도서관의 조

직 구조 현황과 수평적, 공간적, 수직적 차별화 

수준을 조사하거나(Ullah, 2016), 기술의 발전 

및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같은 외부 환경에 

따른 조직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AI-Ansari, 

1999; Allen, 1990)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애사심은 

도서관 사서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 패턴을 이

해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도서

관의 조직구조가 사서들의 애사심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문

헌정보학계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내부 

구성원인 사서들의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 및 

도서관 관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소속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

으나, 일반적으로 소속된 사회 및 조직에서 개인

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감, 귀속감 등을 느끼

는 고유한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Hagerty & 

Patusky, 1995; Shore et al., 2011). 도서관의 

조직구조는 사서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한

할 수 있으며(Olorunsola, 2000), 내부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Bundy, 

1966)로서 조직구조에 따라 개인의 소속감은 

달라질 수 있다(이선민, 2023). 대표적으로 작

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순회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의사결정 권한

의 부족, 소속집단의 중복과 업무 규정과 지침 미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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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으로 사서들의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수진, 김유승, 2014). 

따라서, 연구 가설 1은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요

소 중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1-1>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복잡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1-2>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공식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1-3>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집권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1-4>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조직구조는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와 역할, 그

리고 권한 및 책임을 조정한다. 이때, 조직구조

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조직구성원은 역

할 내 혼란, 권한에 대한 혼동, 협업 부족 및 업

무 중복 등으로 책임감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Wilson, 20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업무에 대

한 책임소재가 명확한 조직구조는 직원들의 책

임감이 더 높으며(한승주, 최흥석, 2018), 자율

성이 높은 조직구조의 조직구성원은 성공과 실

패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배성현, 2001). 따

라서, 조직구조가 사서들의 책임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 가설 2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2-1>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복잡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2-2>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공식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2-3>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집권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2-4>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

구조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조직구조는 조직의 활동 방식, 기준 설정, 그

리고 조직 간 조율 방법 등을 규정한다는 측면

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다른 요소들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최

윤희, 김기영, 2014). 여러 선행연구에서 조직

구조가 직원들의 헌신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하였는데(김효숙, 2007), 특히 업무와 

업무 프로세스의 분배 과정에서 공정하고 형평

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헌신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Zayas-Ortiz et al., 

2015). 따라서, 연구 가설 3과 그 세부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3-1>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

구조의 복잡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3-2>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

구조의 공식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3-3>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

구조의 집권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가설 3-4>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

구조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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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직구조가 사서의 애사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도서관 관종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체

계에 큰 차이가 있으며, 도서관의 발전과 변화 양

상에도 큰 차이가 있다(김윤희, 공순구, 2023).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의 조직 구조는 

정보 제공 방식의 다양성 및 도서관 서비스와 

이용자 중심의 변화에 따라 관리수준(집중제, 

분산제, 부분 집중제), 직능구조(기능, 주제, 이용

자, 자료 형태, 지역), 유기성(매트릭스, 프로젝트, 

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 형태의 혼합으로 조직 구

조가 변화하고 있다(정재영, 남태우, 2004). 공공

도서관의 조직 구조는 규모,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

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의해서도 변

화하고 있다(윤명희, 2008). 또한, 대학도서관

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내부 구성원, 채용 방

식과 계약 조건 등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도서관 관종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측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와 애

사심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1>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의 복잡

화, 공식화, 집권화, 소통 요인과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2>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의 복

잡화, 공식화, 집권화, 소통 요인과 애사심

의 책임감 요인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

이다.

- <가설 4-3>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의 복잡

화, 공식화, 집권화, 소통 요인과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설문 문항의 개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직구조와 애사심

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실시

하였다. 이후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복잡화(Complexity): 조직 내 직책 및 과

업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수평적, 수직

적 분화로 구분된다.

∙공식화(Formalization): 조직 내에서 직

무 표준화 정도를 의미하며 정책, 규정, 절

차, 방침, 지시 및 의사소통의 문서화 정도

이다.

∙집권화(Centralization): 조직 내의 의사

결정 및 평가에 대한 권한과 참여 가능성, 

직무 자율성 정도이다.

∙소통(Communication): 공식적인 경로를 통

해 구성원 간의 공식적 관계 및 절차를 기반

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의 정도이다.

∙소속감(Belongingness): 조직 체계나 환

경에 대해서 동일시와 애착, 자부심 등을 

느끼는 개인의 심리 상태 정도이다.

∙책임감(Responsibility):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깊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몰입하며, 조직의 성장을 위

하여 꾸준히 자기 계발 하는 정도이다.

∙헌신도(Devotion): 회사의 발전을 위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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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회사의 가치와 원칙에 대해 헌신

하는 정도이다.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 연구에

서 도출된 속성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총 2

부 40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표 1> 참고). 제1부는 애사심 20문항, 제2부

는 조직구조에 관한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통계학적 질문 6문항을 함께 측정하였다.

3.3 조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선택하였으며 참여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

가기입 방식(Self-Administrated Method)을 

채택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15

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되

었으며,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21곳 및 대학도서관 39곳 사

서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3.4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SPSS 26.0을 

활용하여 자료의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

한 백분율과 빈도를 구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2) 가설 검증을 위한 조사 도구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과 각 요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

석을 시행하였다.

항목 변수 문항수 관련근거

조직구조

복잡화 4 김명옥(1998) 

김태룡(2016)

김희섭, 박용재(2007)

이덕구 외(2002)

주영종(2010)

Konczak, Stelly, & Trusty(2000) 

집권화 6

소통 5

공식화 5

합계 20

애사심

소속감
동일시 6 심효정(2006)

유의재(2023)

이덕로, 김한제(2005)

이성호, 이용철, 정용모(2010)

정기한 외(2011)

조현미, 장유진(2021)

Guillon & Cezanne(2014)

Hagerty & Patusky(1995)

자부심 3

책임감
걱정 3

성장의지 3

헌신도

희생 3

가치와 원칙에 

대한 헌신
2

합계 20

인적 사항 6

합계 46

<표 1>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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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구조와 애사심의 관계성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을 도서

관 관종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5 조사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조직구조를 측정한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고). 요인 추

출은 주성분 분석법을, 요인 회전은 비직교 회

전 방식인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활용하였다. 

직접 오블리민 방식은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Fabrigar 

& Wegener, 2012), 선행 연구에서 공식화, 집

권화, 복잡화 등 조직구조의 요인들이 서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직접 오블

리민 방식을 채택하였다(김태룡, 2016; Dewar, 

Whetten, & Boje, 1980). 요인 적재값은 0.5 이

상인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요인 적재

값이 2개 요인에 속하거나 요인별 적재값의 차

이가 0.2 미만인 경우 패턴행렬과 구조행렬 결과

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Hair et al., 2010).

분석 결과, KMO 표본적합도가 0.811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 = 723.320(<.001)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15

개 문항으로 구성된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집권화 소통 복잡화 공식화

의사결정 참여(정책) .838 .004 -.056 .101 .692

.835

의사결정 참여(인사) .801 .000 -.079 -.058 .614

의사결정 참여(업무) .793 -.093 .022 -.055 .681

직무 자율성 .691 .121 .230 -.114 .603

의사결정 참여(기술) .636 -.320 -.026 .300 .649

정보 공유(업무 성과) -.167 .801 .048 .150 .758

.789
정보 공유(요구 사항) -.073 .791 -.027 .253 .781

정보 공유(의사 결정) -.010 .770 -.016 .125 .641

정보 공유(정기 감사) .022 .648 -.178 -.399 .556

상사 간 역할 충돌 -.024 -.103 .789 -.032 .659

.758
피드백 일관성 -.081 -.062 .771 -.089 .614

부서 간 역할 충돌 -.051 -.085 .765 .018 .590

절차(업무) 복잡성 .228 .306 .689 .071 .606

성과 문서화 .150 .206 -.040 .773 .706
.561

직무기술 문서화 -.314 .163 -.264 .565 .652

* explained variance = 65.341%

* KMO(Kaiser-Meyer-Olkin) = .811

* Bartlett’ test χ² = 723.320***

***<.001

<표 2> 조직 구조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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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값은 65.341%로 확인되었다. 도

출된 요인은 집권화, 소통, 복잡화, 공식화로 구

분하였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집권

화, 소통, 복잡화는 최소 0.7 이상, 공식화는 최

소 기준인 0.5 이상을 충족하여 내적일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George & Mallery, 

2003).

애사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세 개 요인을 도출하였다(<표 3> 참고).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은 KMO 값이 0.8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 = 1136.974(<.001), 설명된 

총분산값은 74.269%로 확인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모두 최소 0.7 

이상으로 조직구조보다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를 통해 총 126명(대학도서관 70명, 

공공도서관 56명)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공

공도서관 사서들의 일반적 특성을 크게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근무연수에 대하여 조사하

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표 4>와 같다. 성별 

분포는 여성(65.9%)이 남성(34.1%)보다 약 2

배 정도 더 많았으며, 연령 분포는 대체로 고르

게 분포되어 있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62.6%)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 근

무연수는 10년 이상 근무한 비율(40.5%)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긍정적 평가 .864 .141 .046 .768

.916

자부심 .864 .191 .168 .811

애정 .770 .394 .215 .794

장기근무 의향 .737 .165 .365 .704

애착 .725 .435 .164 .741

소속감 .594 .352 .393 .632

책임감 .109 .846 .183 .761

.883

관심 .162 .827 .206 .753

업무 몰입 .423 .777 -.042 .784

자발적 참여 .198 .722 .262 .629

자기계발 .436 .717 -.014 .704

직무 헌신 .112 .152 .887 .823
.749

직장 충성 .334 .146 .782 .751

* explained variance = 74.269%

*KMO(Kaiser-Meyer-Olkin) = .885

* Bartlett’ test χ² = 1136.974***

***<.001

<표 3> 애사심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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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도서관 관종
공공도서관 56 44.4

대학도서관 70 55.6

성별
남자 43 34.1

여자 83 65.9

연령

20대 30 23.8

30대 38 30.2

40대 33 26.2

50대 이상 25 19.8

최종학력

전문대학교 졸업 5 4.0

4년제 대학 졸업 79 62.6

대학원 이상 37 29.4

사서교육원 3 2.4

기타 2 1.6

도서관 근무연수

2년 미만 28 22.2

2년 이상 ~ 5년 미만 22 17.5

5년 이상 ~ 10년 미만 25 19.8

10년 이상 51 40.5

조사대상 합계 126 100.0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상관관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조직구조와 애사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분석 결과 조

직구조의 모든 하위요인이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소통과 공식화가 =.412, <.01로 가장 높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집권화와 

소통이 =-.330, <.01로 가장 높은 부(-)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초기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집권화와 공식화가 

상관관계가 없거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Pugh et al., 1968), 후

속 연구에서 집권화와 공식화가 부(-)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태룡, 2016), 

본 연구에서도 =-.176, <.05로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집권화는 모든 애사심 

요소에 대하여 =-.275~425, <.01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소통은 모든 애사심 요

소에 대하여 =.210~498, <.05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애사심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387~622, <.01로 조직구조보다 비

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모든 

조직구조 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집권화

(=-.425, <.01), 복잡화(=-.278, <.01)는 

부(-)적 상관관계, 소통(=.498, <.01)과 공식

화(=.342, <.01)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소통 요인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책임감은 집권화(=-.275, <.01)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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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직구조 애사심

집권화 소통 복잡화 공식화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조직구조

집권화 1

소통 -.330** 1

복잡화  .306** -.225* 1

공식화 -.176*  .412** -.325** 1

애사심

소속감 -.425**  .498** -.278** .342** 1

책임감 -.275**  .210*  .031 .070 .622** 1

헌신도 -.327**  .235** -.156 .194* .524** .387** 1

*<.05, **<.01, ***<.001

<표 5> 조직구조 및 애사심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통(=.210, <.05), 헌신도는 집권화(=-.327, 

<.01), 소통(=.235, <.01), 공식화(=.194, 

<.05)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구조의 소

통과 공식화 요인은 애사심과 정(+)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집권화와 복잡화 요인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구조 및 애사심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직구조와 애사심 요인

들의 평균값은 큰 차이가 없지만 리커트 5점 척

도에서 대체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구조는 소통(3.65), 

애사심은 책임감(3.4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왜도와 첨도

는 절댓값 1 내외로 정규분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회귀분석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구조

가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고). 회귀모

형은 (4, 121)=16.170, <.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 adj)= 

.348(.327)로 설명력은 약 34.8%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는  값이 모두 1 내외

의 값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조직구조

집권화

126

3.22 0.834  0.092 -0.749

소통 3.65 0.734 -0.643  0.810

복잡화 2.75 0.860  0.320 -0.103

공식화 3.23 0.771 -0.307  0.287

애사심

소속감 3.40 0.810 -0.537  0.582

책임감 3.41 0.772 -0.234 -0.072

헌신도 2.88 0.897  0.036 -0.186

<표 6> 조직구조 및 애사심 요인 데이터 항목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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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B S.E 

소속감

상수 2.637 .538  4.902***

복잡화 -.073 .076 -.078  -.962 1.205

공식화 .137 .088  .131  1.565 1.294

집권화 -.259 .078 -.267 -3.322** 1.199

소통 .373 .093  .338  4.024*** 1.314

(4, 121)=16.170***

( adj)=.348(.327), =2.270

*<.05, **<.01, ***<.001

<표 7>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70으로 2에 근

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조직구조의 소통(=.338, <.001)

은 정(+)의 영향을, 집권화(=-.267, <.01)는 

부(-)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대적으로 소통 요소가 소속감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화(=-.078, 

=.338)와 공식화(=.131, =.120)는 소속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의 하위 가설인 

1-3과 1-4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채택하였

고, 가설 1은 부분 채택하였다.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8> 참고). 회귀모형은 (4, 121)= 

3.772,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 ( adj)=.111(.082)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11.1%로 나타났다.  값

이 모두 1 내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92

로 다중공선성과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

과, 조직구조의 집권화(=-.269, <.01)만 책임

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소통(=.151, =.128), 복잡화(=.150, 

=.114), 공식화(=.009, =.923)는 유의하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B S.E 

책임감

상수 3.240 .599  5.406***

복잡화 .135 .085 .150  1.592 1.205

공식화 .010 .098 .009   .097 1.294

집권화 -.249 .087 -.269 -2.870** 1.199

소통 .158 .103 .151  1.532 1.314

(4, 121)=3.772**

( adj)=.111(.082), =2.192

*<.05, **<.01, ***<.001

<표 8>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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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의 

하위가설 2-3을 채택하고, <가설 2>를 부분 채

택하였다.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9> 참고). 회귀모형은 (4, 121)=4.703,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 ( adj)=.135(.106)로 설명력은 

약 13.5%로 나타났다.  값은 모두 1 내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과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일하게 조직구조의 집권화(=-.271, <.01)

요소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통(=.100, =.304), 복잡화(=-.018, 

=.844), 공식화(=.099, =.303)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의 

하위가설 3-3을 채택하고, <가설 3>을 부분 채

택하였다.

다음으로,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소속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서관 관종의 조절 여부

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표 

10> 참고). 도서관 관종 변수는 대학도서관 1, 

공공도서관 0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어 처리하였

으며, 제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집권화, 소통, 복

잡화, 공식화)와 종속변수(소속감, 헌신도, 애사

심), 제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도서관 관종), 제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변수(집권화, 소통, 복잡

화, 공식화 * 도서관 관종)를 단계별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유무는  값의 차이가 통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B S.E 

헌신도

상수 3.054 .687  4.447***

복잡화 -.019 .097 -.018  -.197 1.205

공식화 .116 .112  .099  1.034 1.294

집권화 -.292 .100 -.271 -2.930** 1.199

소통 .122 .118  .100  1.032 1.314

(4, 121)=4.703**

 ( adj)=.135(.106), =2.013

*<.05, **<.01, ***<.001

<표 9> 조직구조가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요약

애사심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 .348 .348 .355 .111 .113 .167 .135 .139 .183

△ .348 .000 .006 .111 .002 .054 .135 .005 .044

△ 16.170 .012 .281 3.773 .251 1.887 4.703 .628 1.577

△ .000 .913 .890 .006 .617 .117 .001 .430 .185

<표 10> 조직구조와 애사심 간 도서관 관종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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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서

관 관종의 조절효과는   값이 증가하였으나,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08, =.913). 

따라서, <가설 4>의 하위가설 4-1은 기각하였

다. 다음으로,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

서관 관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 값은 

증가하였으나,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45, =.617). 따

라서, 하위가설 4-2는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서관 관종의 조

졀효과를 분석한 결과   값은 가장 많이 증가하

였으나,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2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070, 

=.430). 따라서, 하위가설 4-3은 기각하였으

며 <가설 4>도 기각하였다.

5. 논 의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

을 도서관 관종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으

며, 통계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참고).

상위/하위 가설 번호 내용 검증결과

상위가설 1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분채택

하위가설

1-1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복잡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1-2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공식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1-3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집권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채택

1-4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채택

상위가설 2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분채택

하위가설

2-1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복잡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2-2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공식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2-3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집권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채택

2-4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은 조직구조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상위가설 3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분채택

하위가설

3-1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구조의 복잡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3-2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구조의 공식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3-3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구조의 집권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채택

3-4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은 조직구조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각

상위가설 4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와 애사심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하위가설

4-1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의 복잡화, 공식화, 집권화, 소통 요인과 애사심의 

소속감 요인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4-2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의 복잡화, 공식화, 집권화, 소통 요인과 애사심의 

책임감 요인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4-3
도서관 관종은 조직구조의 복잡화, 공식화, 집권화, 소통 요인과 애사심의 

헌신도 요인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표 1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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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도서

관 사서들은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선

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정도인 ‘집권화’가 높을수록 애사심이 낮아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서들의 업무 

자율성이 적고,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수록 사서들의 애사심이 낮아

진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화’는 애사심의 ‘소

속감’, ‘책임감’, ‘헌신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사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

관 조직 관리자는 사서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

해 직무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조직 내 사서들 사이에서 업무

의 성과나 요구 사항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조

직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소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사심의 소

속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서관 조직 내에서 사서들 

간, 그리고 조직 관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화’는 

애사심의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복잡화’는 

‘소속감’과 ‘헌신도’에는 부(-)의 영향을, 책임

감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조직구조 값은 

상대적으로 대학도서관이 복잡화, 공식화, 집권

화, 소통 요인 모두 공공도서관에 비해 평균 값

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 관종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

관’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이용

자는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특

성상 도서관 관종에 따른 조직구조에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조직구조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시대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능중

심, 주제중심 등 변화하고 있으나 자료의 수집 

및 제공, 학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목표가 같다(민진, 2004). 따라서, 관종

에 상관없이 비슷한 조직 구조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신은자, 이해영, 2001; 

Liao, 2004).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사서

의 애사심 증대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직구조적 관리방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이

다. 본 연구에서 조직구조의 집권화 요인은 애

사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집권화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이 주로 상부에서 이루어질수

록 높아지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집권화

를 낮추기 위해 하급자들에게 과감한 권한위임

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김태룡, 2016). 

따라서, 도서관 내에서 상부에 집중되어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직급이 낮은 사서들에게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서가 참여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소규모 팀 회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

다. 회의 일정은 미리 공지하거나 유연하게 조

율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조직에서 결정하는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참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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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함으로써 사서들의 애사심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집권화의 특성이 높은 조직구조의 

리더가 회의에서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을 사서

들과 공유하고 사서들에게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성원들의 애사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황창호 외, 2019).

둘째, 사서들의 직무 자율성 강화이다. 앞서 

살펴본 집권화는 직무의 자율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

한이 얼만큼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업무의 

자율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업

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폭넓게 부여

하는 것이 애사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선행 연

구에 따르면,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업무상 의사결정의 자율성의 허용 정도가 조직

에 대한 신뢰, 애사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기한 외, 2011). 따

라서, 사서들에게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

하여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때 더 많은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따라서, 직무 자율

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더욱 신속

하게 내릴 수 있으며, 개인의 책임감을 높임으

로써 애사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배성현, 2001; 

한승주, 최흥석, 2018).

셋째, 소통과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

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구조

의 소통 요인이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비스기업을 대상

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내부마케팅의 요소

인 커뮤니케이션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다(정

기한 외, 2011). 여기서 소통은 정보 공유 및 제

공 행위 정도 특히, 구성원 간의 공식적 관계 

및 절차 기반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메일 및 내부 소셜 플랫폼 등

을 활용하여 업무 성과나 조직의 방향성에 대

한 주요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정보 공유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조

직 의사결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지는지,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 등을 투명

하게 공유함으로써 사서들이 조직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솔직하고 개방

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익명성이 보

장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관리자

는 사서들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직관리 방안들은 도서관 사서들

의 애사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서관 

서비스 질과 도서관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서들의 애사

심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애사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구조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

색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6. 결 론

도서관은 직원을 조직하고 이용자와 직원 모

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

에 직면해 있다(Aiyebelehin, 2012). 애사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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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

소이자,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

서들의 애사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애사심이 

도서관 서비스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

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사서들의 애사심과 조

직구조 요인을 탐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

는 요인은 집권화가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에 

모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통 요인이 소속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화는 

소속감, 책임감, 헌신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지만,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복잡화

는 애사심의 소속감, 헌신도에는 부(-), 책임감

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

다. 조직구조가 애사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도서관 관종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사서들의 애사심을 높이

기 위한 조직구조적 접근 방안으로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와 직무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

안과 소통과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도서관

을 대상으로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추후, 지역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한다면 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규모, 모기관과 같은 조

직 구조의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애사심에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조직몰입과 구

분된 도서관 사서의 애사심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조직구조와 애사심의 관계를 규명

하고, 조직 구조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애사심에 대한 후

속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애사심의 

중요성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인식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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